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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국민의 생명, 건강 보호에 범정부적 총력 대응”
한덕수 국무총리, 국립중앙의료원 방문

- 가용의료체계를 총동원하여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항 진료공백 없도록 
협조 당부,,, 관계자들 격려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9일(월), 15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비상진

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. 

    * (참석)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, 조영중 진료부원장, 진성찬 기획조정본부장, 김성중 

중앙응급의료센터장,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

 ㅇ 오늘 현장방문은, 정부의 의대증원계획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

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됨에 따라, 금일 09시 관계장관회의에서 

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정부의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점검한 데 이어, 

 ㅇ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준비 상황을 직접 점

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. 

 ㅇ 한 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대응상황을 보고받고 중앙

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하여, 의료기관간 핫라인 구축 상황과 비상 의료 상

황 발생시 대응 절차 등을 점검하였습니다.

□ 한 총리는, “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

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”이라고 강조하며, “비상진료체계 

운영을 통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

해 나가겠다“고 밝혔습니다.

 ㅇ 또한 “민간병원의 진료 축소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

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”이라고 하며, “생명이 위중한 중환자, 응

급환자들이 이송되는 경우,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

라”고 당부하였습니다. 

보도자료



 ㅇ 특히, “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시기에도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였

는데 또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어 안타깝다”고 말하며, “상황이 조

속히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하였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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